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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한것이기업회생에결정적인역할을한

것으로평가받고있다. 그만큼쌍용건설의

정상화는노사화합과틈새및신규시장

개척을위한발빠른행보, 철저한사업성

검토시스템등이주요원동력이되었다는

평가다. 

“이번워크아웃졸업을계기로국내외

신인도제고와자율적인경영환경구축을

통해시장상황에보다유연하게대처할수

있는능력을갖게된것이가장큰의의”라

는김회장은최근리모델링사업을의욕적

으로추진하고있다. 

“거창하게말하자면재건축은시간과비

용상상당한낭비가있습니다. 옛날건물들

도골조는튼튼해문제가없는데무조건부

수고새로짓는것보다는리모델링이오히

려대안이될수있지않을까요? 현재주택

경기가매우경색되어있지만주택시장과

실수요자가있는한우리밥그릇을찾을수

있느냐없느냐는전적으로우리에게달려

있습니다.”

김회장은앞으로‘투명경영’과‘정도경

영’을대원칙으로내실경영에주력하겠다

면서“한때는그룹회장까지했었지만지금

은쌍용건설의C E O”라며, “가장가까운곳,

즉 직원들에게인정받는경영자가되고싶

습니다”고밝혔다. 

김회장은또최근세간의관심이집중되

고 있는‘종업원지주회사’에 대해“국내에

서는낯선제도이지만한번쯤시도해봄직한

경영체제”라고말했다.

용건설이5년7개월만에기업개선

작업(워크아웃)을끝마쳤다. 

쌍용건설은IMF 외환위기전까지만해

도해외고급건축물시공실적1위, 국내

도급순위5위를기록했던국내굴지의건

설업체였다. 특히싱가포르, 홍콩등지에

서는수주실적이워낙많아현지인들로부

터“한국최대의건설업체는쌍용건설”이

라는소리를들을정도였다. 탄탄대로를

달려오기만한쌍용건설에위기가닥친것

은1 9 9 7년IMF 외환위기때였다. 

쌍용자동차 매각시 떠안은 부채 약

1 , 6 0 0억원과IMF 외환위기당시발생한

미수금약3 , 7 0 0억원및고금리에의한현

금유동성악화로인해회사의존폐를알

수없는심각한위기를맞게된것이다. 

“그동안허리띠를졸라매고뼈를깎는

구조조정을거치면서도동요하지않고회사

의경영정상화에만매진해준직원의노력

덕분에워크아웃을성공적으로끝마칠수

있었습니다.”

쌍용그룹의회장으로있다가채권단의요

청으로5년만에쌍용건설로돌아온김석준

쌍용건설회장은5년여에걸친워크아웃기

간중에가장어려웠던점으로‘직원들의마

음을얻는것’을꼽았다. 

“직원들의마음을얻는것이가장힘들었

습니다. 사세를키우는것은쉽지만줄이는

것은어렵다는것을실감했지요. 2,300명이

던 직원을한때 8 0 0명까지줄였고임원도

4 0명에서현재1 3명으로줄인상태입니다.”

쌍용건설은조직및인력을50% 이상줄

쌍

“워크아웃졸업은새로운시작입니다”

김석준 쌍용건설회장
쌍용건설기업개선작업(워크아웃) 졸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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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등강도높은구조조정과보유자산매

각, 수익성위주의내실경영등을통해지난

해경상이익5 5 7억원을기록하며흑자전

환에성공했다. 올해에도3조원대의안정적

수주물량을바탕으로상반기에만3 4 0억원

의경상이익을기록하고, 연말에는6 0 0억

원대의경상이익과1 6 0 %대의부채비율을

달성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. 

쌍용건설은도심주상복합의붐을일으킨

‘경희궁의아침’을비롯해‘부천상동스윗

닷홈’, ‘부산사직동스윗닷홈’등서울및

수도권과부산에서대형주택사업을성공

시켜재기의발판을마련했다. 특히지난해

3월코스닥퇴출위기를맞았을때직원들이

퇴직금을털어자사주식3 2 0억원어치를매


